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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정문화와 저인정문화 

17-07- 28 
행동과학자들은 이해심과 간접 정보를 포용하는 문화를 고인정 문화 (高人情文化)라고 하고 분명한 흑백식 표현과 직접 정보에 의존하는 무화를 저인정문화 (低人情文化)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igh Context Culture 와 Low Context Culture로 분류합니다. 한국, 일본, 및 중국 등을 고인정무화권이라고 하고 미국과 유럽 제국을 저인정문화권으로 분류합니다. 즉 고인정무화권은 인정과 정서로 이해하고 모호성을 포용하는 반면 저인정문화권에서는 사태를 분명히 흑백으로 판정하고 모호성을 배척하는 문화권입니다. 고인정문화권에서는 사태를 판단할 때 사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정과 정서로 이해하고 세목의 분명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인정문화권보다 저인정문호권에서는 사태를 분명한 표현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번호사를 사사건건 필요로 합니다. 고인정문회권에서는 과도한 분명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상대측의 감정을 해칠 수 있고 상대의 성실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인식을 줄 것을 두려워 합니다. 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디시에 있는 변호사의 수효가 일본 전국에 있는 변호사보다 많은지를 이해핳 수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인정, 이해심, 체면, 신뢰를 대인관계에서 중요시 하기 때문에 약 2세대 전만 더라도 변호사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상품을 사고 팔 때에 이해하는 악수 하나로 또는 한쪽도 안되는 이해각서 한통이 거래 계약의 전부였었습니다 

저인정문화건에서는 Yes와 No를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초를 둔 문화일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Yea, Yea) 아니라 아니라 (Nay, Nay) 하라”…(마태 복음 5장 37절)고 했습니다. 즉 Yes와 No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태의 가부를 “가”와 “부”로 분명히 갈라놓기가 어려운 처지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글세”;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 것 습니다. “글세” 라는 단어는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저인정문화권에서는 “글세”라는 표현이 대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정문회권에서는 “글세”라는 대답이 “더 생각해볼께”로 이해될 수도 있고 “지금은 확답을 줄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대화를 원만히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미국에서도 경영전문가들이 처지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 
노조 측이나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힝의 방문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애 거절하는 것보다 “당신들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즉 “I understand what you mean.” 이란 말로 응답헤서 항의자들을 편안하게 보내 놓고 격해진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 앉았을 때 차분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쟁의 중재 전문가들이 권고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에도 단적으로 “안돼”라고 짤라버리는 것 보다 “알았다” 같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단 들어주고 적절한 시간에 차근 차근 자녀를 설득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권고를 행동과학자들이 주곤 합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을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할 때에도 일차적으로 넓은 테두리로 정해 놓고 적절한 시간을 따라 차차 좁혀 가는 방법도 고인정문화에 속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고인정무화가 차차 저인정문화를 바꿔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 

